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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연출가에서, 프리랜서PD로, 감독으로 : 새로운 도전

다모, 베토벤바이러스, 패션70’s를 연출 한 스타PD 이재규 감독은 드라마에만 안주하지 않고 CF,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 도전 하고 있음. 이재규 감독 역시 익숙한 필드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였음. 하지만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정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쫓아 도전함.

2. 성공의 순간 찾아온 우울증 : 행복에 대해

연출자라는 직업은 감정 소모가 매우 큼. 다모, 베토벤바이러스를 연출하며 성공 가도를 걷던 시

간이 이재규 감독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음.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겪으며 행복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하는 일을 할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음. 

3. 삶의 관점 바꾸기 : 자극과 반응 사이

이재규 감독은 연기자에게 종종 다음과 같이 주문함. “대사 보다는 지문, 말하기 보다는 듣기, 상

호작용 하기“, 즉 자극에 대해 바로 반응하지 말자는 것임.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조금만 늦게 반응

하는 것만으로도, 즉 자극에 대해 한 번 고민하고 반응하는 것 만으로도 사고의 폭과 감정의 깊이

가 달라짐.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이를 통해 삶을 바꿔나갈 수 있음. 

예전에 그랬던 것 처럼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은 분명한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 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을 당장 하면서 사세요.

사람은 어떤 사고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수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기 마련인데 어려움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사고법에 달려있다. 순간 순간의 판단이 모여서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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